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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-소버린, “표대결” 관심 집중
소버린, 2004년 주총에서 이사진 교체 확언 … 자사주 향배가 초점

11월20일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200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한 이사진 교체 의사를 

분명히 함으로써 소버린자산운용과 SK의 표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현재 지분구조는 최태원 SK 회장 등 오너일가와 SK C&C, SK건설 등 SK계열사의 우호지분이 15.93%이고 

소버린자산운용의 지분은 14.99%여서 일단은 SK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.

나머지 지분은 소버린자산운용을 제외한 기타 외국인 지분 26.3%, 국내 기관투자가 및 소액주주 25.17%, 

SK 자사주 10.41%, 우리사주 4.3%, SK측 우호적 기관투자가 4.9% 등으로 구성돼 있다.

우리사주와 자사주, 우호적 기관투자가 등을 SK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면 SK의 우호지분은 총 33.54%에 

달한다.

문제는 26.3%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과 20%를 넘는 소액주주의 향방이다.

소버린자산운용은 SK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이 같은 만큼 대다수의 외국인 주주와 국내 소액주주들

이 표대결 시 자신들의 편에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SK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SK 소액주주연합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“표대결 시 소버린자산운용의 편에 설 

것”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하나로통신에 이어 소액주주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만약 대다수의 외국인과 소액주주가 소버린자산운용의 편에 서게 되면 소버린자산운용의 우호지분은 50%를 

훌쩍 넘어 손길승 회장과 김창근 사장 등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진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상법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진의 신규선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수의 1/4 이

상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뿔뿔이 흩어져있는 수많은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를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소버린자산운용

의 고민거리이다.

소버린자산운용은 “한국의 소액주주와 연대할 것이며 템플턴과 헤르메스 등 주요 외국인 주주들과도 자주 

접촉하고 있다”고 밝히며 표결집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. 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 대해 

“자사주는 주주 모두의 것이며 특정 주주의 소유가 아니다”고 지적해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겨 의결권을 추

가로 확보하려는 SK의 의도를 사전차단할 것을 선언했다.

그러나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 권한 사항이어서 소버린자산운용의 으름

장에도 불구하고 표대결 시 자사주의 의결권은 SK측에 가담할 것으로 분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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